
  

 

핑 Ping  2026.1.30 – 2.28  남석우 Seokwoo Nam

       이시현 Sihyeon Lee 

 

 

남석우(b.1997)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Space DDF(2025,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2023, 광주)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주요 그룹전으로는 기체(2025, 서울),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분관 

(2024, 광주), 아크갤러리 (2023, 광주), 산수싸리 (2023, 광주) 등이 있다. 

이시현(b.2003)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핑*은 비어 있는 신호다. 의미를 주고받기에 앞서 의미가 오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원적이고 선험적인 

두드림이다. 갤러리 기체는 2026 년 첫 기획전으로 남석우, 이시현의 2 인전 《핑》(Ping)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거나 주장하기보다, 세계와의 열린 관계라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위로서 

회화에 주목한다. 핑이 은유하는 것은 이를테면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 의미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정성 자체를 작업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적 태도일 것이다. 

남석우의 회화는 눈앞의 대상보다는 내면의 상에서 출발한다. 작가가 의미를 두는 것은 관념 속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끊임없이 뒤집어 보고 진흙처럼 매만지는 

촉각적 과정 자체이다. 중세 유럽의 신비극 무대나 불 꺼진 고가구점 같은 생경한 공간에서 알 수 없는 

힘과 사투하는 비현실적 존재들은 대상이 놓인 조건과 그것이 대상에 가하는 소리 없는 압박을 의식하게 

한다. 〈루프〉에서부터 〈씨름〉까지 남석우의 화면에서 거듭해서 등장하는 이른바 우로보로스 형상은 매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는 쪽과 물리는 쪽이 언제나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관계가 성립되는 

방식보다는 일체의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데 작가의 관심이 있음을 암시한다. 악기인 

것과 악기 아닌 것의 경계에 있는 〈다룰 수 있는 악기〉(2026) 속 오브제가 멜로디를 생산하는 도구라기보다 

외부와의 소통 가능성을 가늠하는 매개로 도입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시현은 색과 면의 분절을 통해 인간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층위를 시각화한다. 캔버스에 나타나는 추상적 

형태들은 일상 공간에서 추출한 것이지만, 이는 형태를 재현하거나 조형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작가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공기층, 관계와 사건의 잔향, 사회적 리듬 등이 의식의 문턱에 이르기 전 감각의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에 주목한다. 요컨대 이시현의 회화는 ‘보는’ 행위에 품겨져 있는 비의식적 (non-

conscious) 국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추상성을 가미한 풍경화처럼 보이는 〈아마〉는 외부 세계에 감응하며 

끊임없이 재배치되는 지각의 짜임새를 드러내는 일종의 도면에 가까우며, 화면 중앙의 소실점을 향해 

수렴하는 〈다경〉의 선과 면들은 원근법의 적용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 관계들이 머물다 간 흔적을 따라 

정동이 배열되고 조직되는 방식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유화의 표면 위로 지나간 흑연의 선이나 사포로 

비빈 마모 자국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조형적 요소라기보다 지각이 작동하며 남긴 물리적 각인으로 읽힌다. 

두 작가에게 캔버스는 세상을 재현하는 창이라기보다 세상이 돌려보내는 신호를 받는 반사판에 비유될 

법하다. 이는 어떤 개입이나 주장, 혹은 해석을 행하기에 앞서, 일단 ‘거기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출발선 긋기와 같다. 무엇을 말하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세계 사이에 회선이 놓일 수 

있을 것인가 체크하는 성실한 안부 확인, 여기에 핑의 울림이 있다. 

 

* 일정한 크기를 가진 의미 없는 자료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내 되돌아오는 상태를 보고 회선 상태를 관찰하는 명령어. 

 

 



5.	 이시현, first quarter-2 ,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60.6 x 50 cm	
	 Sihyeon Lee, first quarter-2, 2025, Oil, graphite on canvas, 	 	
	 60.6 x 50 cm

6.	 이시현, 오가며 남기는 것, 2026, 캔버스에 유화, 흑연, 65.1 x 45.5 	 	
	 cm	
	 Sihyeon Lee, what lingers between, 2026, Oil, graphite on 	 	
	 canvas, 65.1 x 45.5 cm

7.	 이시현, 다경, 2025, 드로잉 후 리소프린팅, 29.5 x 42.2 cm	
	 Sihyeon Lee, dagyeong, 2025, Risograph print from original 		
	 drawing, 29.5 x 42.2 cm

8.	 이시현, violet meadow,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116.8 x 72.7 cm	
	 Sihyeon Lee, violet meadow, 2025, Oil, graphite on canvas,   	
	 116.8 x 72.7 cm

1.	 남석우, 축축하고 뾰족한, 2025, 캔버스에 유화, 90.9 x 145.4 cm	
	 Seokwoo Nam, wet and pointed , 2025, Oil on canvas, 	 	
	 90.9 x 145.4 cm

2.	 남석우, 루프, 2025, 캔버스에 유화, 72.7 x 90.9 cm	
	 Seokwoo Nam, LOOP, 2025, Oil on canvas, 72.7 x 90.9 cm

3.	 이시현, 아마,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112.1 x 145.5 cm	
	 Sihyeon Lee, ama, 2025, Oil, graphite on canvas, 112.1 x 	 	
	 145.5 cm

4.	 이시현, 프로토콜, 2024, 캔버스에 유화, 흑연, 162.2 x 97 cm	
	 Sihyeon Lee, protocol, 2024, Oil, graphite on canvas, 162.2 		
	 x 97 cm	

9.	 남석우, 다룰 수 있는 악기, 2026, 캔버스에 유화, 60.6 x 72.7 cm	
	 Seokwoo Nam, a musical instrument that can be handled, 	 	
	 2026, Oil on canvas, 60.6 x 72.7 cm

10.	남석우, A TRICK SHOW, 2024, 캔버스에 유화, 27.3 x 22 cm	
	 Seokwoo Nam, A TRICK SHOW, 2024, Oil on canvas, 27.3 x 		
	 22 cm

11. 	남석우, 씨름, 2025, 캔버스에 유화, 21.2 x 33.4 cm	
	 Seokwoo Nam, ssireum, 2025, Oil on canvas, 21.2 x 33.4 cm

12. 	남석우, 대나무가 있는 마을, 2025, 캔버스에 유화, 116.8 x 91 cm	
	 Seokwoo Nam, bamboo forest , 2025, Oil on canvas, 116.8 x 		
	 91 cm

13.	남석우, 악! , 2025, 캔버스에 유화, 27.3 x 22 cm	
	 Seokwoo Nam, Yipe! , 2025, Oil on canvas, 27.3 x 22 cm

14.	남석우, 모두 불태워서, 2025, 캔버스에 유화, 33.4 x 24.2 cm	
	 Seokwoo Nam, BURNING, 2025, Oil on canvas, 33.4 x 24.2 		
	 cm

15.	이시현, 마로니에,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19 x 33.4 cm	
	 Sihyeon Lee, marronnier , 2025, Oil, graphite on canvas, 19 x 	
	 33.4 cm

16.	이시현, pinci ,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17.9 x 25.8 cm	
	 Sihyeon Lee, pinci , 2025, Oil, graphite on canvas, 17.9 x 	 	
	 25.8 cm

17.	 이시현, neuzwei ,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17.9 x 25.8 cm	
	 Sihyeon Lee, neuzwei , 2025, Oil, graphite on canvas, 17.9 x 		
	 25.8 cm

18.	이시현, first quarter ,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100 x 65.1 cm	
	 Sihyeon Lee, first quarter , 2025, Oil, graphite on canvas, 100 	
	 x 65.1 cm

19.	이시현, 무제, 2025, 캔버스에 유화, 흑연, 60.6 x 60.6 cm	
	 Sihyeon Lee, untitled , 2025, Oil, graphite on canvas, 60.6 x 		
	 60.6 cm


